
요즘 성무일도를 바치는 신자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성무일도는 주로 성직자와 수도자들만이 바치는 기도로 
알려져 왔는데, 그 명칭대로 ‘일과에 따라 바치는 거룩한 직무’로서의 기도라고 이해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기
도의 다른 이름은 ‘시간 전례’(Liturgia horarum)입니다. 여기서 ‘시간’은 하루의 일정한 때에 바치는 기도
의 특성을 드러내고, ‘전례’는 이것이 교회의 공적 예배라는 점을 잘 표현해줍니다. 

하루 중 시간에 맞춰 바치는 성무일도의 기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초대송 : 초대송은 하루 중 첫 번째로 바치는 기도로서 하느님께 찬미 노래를 부르고 그분의 목소리를 듣
도록 신자들을 초대하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초대송이 아닌 아침 기도로 하루를 시작할 때, 특히 공동체
의 노래로 바치지 않을 때는, 초대송을 생략하고 “하느님 날 구하소서.”라는 아침기도 도입구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2. �독서기도 : 독서기도는 새벽 밤 기도의 전통에서 유래하였습니다. 이것은 침묵과 죽음, 기다림과 고요함의 
시간인 새벽에 성경과 교부(敎父)의 글을 읽고 묵상하는 기도입니다. 사목적이고 현실적 이유로 하루 중 
언제라도 바칠 수 있지만, 새벽 밤 기도라는 특성은 같습니다.

3. �아침기도 : 아침기도는 어둠이 걷히고 새날이 밝아 오는 아침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아침, 새벽, 
떠오르는 태양, 하루의 시작 등 아침과 연결된 상징으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
수님께 드리는 교회의 아침 인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루의 시작이라는 점에서 그날을 주님께 봉헌
하는 아침 제사의 의미도 지닙니다. 

4. �낮기도 : 낮기도는 삼시경(09시), 육시경(12시), 구시경(15시)으로 나뉩니다. 이 기도들은 해당 시간에 일
어난 주님의 수난과 초기 복음 선포 때의 사건들을 기념합니다. 세 개의 시간경을 전부 바칠 수 없을 땐, 
가장 근접한 시간경을 바칩니다. 

5. �저녁기도 : 아침기도와 함께 “매일 성무일도의 두 축”(전례헌장 89항)인 저녁기도는 일과를 마친 후 하느님
께 감사를 드리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나누신 최후의 만찬을 기념하
고, 어둠으로 상징되는 죽음과 함께 주님의 재림에 대한 종말론적 기대를 표현합니다. 

6. �끝기도 : 끝기도는 잠자기 전 하루를 마감하는 기도로서 그날 일과를 성찰하고 주님 자비에 자기 자신을 
의탁하는 기도입니다. 맞이할 잠은 죽음에 비유되는데, 죽음은 언제나 하느님 안에서 부활하리라는 희망
으로 연결됩니다. 우리 교회는 전통적으로 끝기도 후에 성모 찬송가를 불렀습니다. 

성무일도는 총 네 권이지만, 독서기도를 빼고 한 권으로 엮은 <소성무일도>도 있습니다. 매월 「매일미사」 뒤
쪽에는 그날 전례에 따라 바칠 소성무일도의 쪽수가 나와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폰에 애플리케이션 <성무일
도>를 설치하면, 그날 바칠 성무일도를 쉽게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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